
  
2022년 <사목목표>-절제의 해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2022년 10월 16일 [(녹) 연중 제29주일]

우리는 두 팔을 축 늘어뜨린 채 하느님께 기도하기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재판관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달라고 줄곧 조르는 과부의 비유를 드시며,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

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는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말씀을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선포하기로 다짐합시다.

<전례 순서>

 입당송: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

소서. 주님,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소서.

 입당 성가 18 (주님을 부르던 날)   대영광송 326

 제1독서  탈출기의 말씀입니다.17,8-13

 화답송

◎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 눈을 들어 산을 보노라. 나의 구원 어디서 오리오? 나의 구원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

○ 그분은 너의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보

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졸지도 않으시리라. 잠들지도 않으시리라. ◎

○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그늘, 너의 오른쪽에 계신다. 낮에는 해도,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

○ 주님은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신다. 그분은 너의 목숨 지켜 주신다. 나거나 들거나 주님은 너

주일 미사 : 빅토리아: 일요일 3PM

나나이모: 토요일 4PM

평일 미사 : 수요일 7:30PM(빅-성당) 

           목요일 10:30AM(빅-성당)

고해 성사 : 미사 30분전

주임신부 : 유영진 로베르토    ☎ 778-966-3689

                            카카오톡 ID-ryu0758

사목회장 : 변영호 리처드     ☎ 250-893-3355

성당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hsaem

주소 : 6234 Spartan Rd, Nanaimo, BC V9T 2N9

사목목표 실천을 위한 우리의 다짐

<절제>는 단순히 참는 것만이 아닌, “우리 행동을 우리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유”를 뜻합니다. 

  절제를 통해 깊은 자유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거룩한 마음으로 열심히 

  미사 봉헌하기

- 주일 미사 빠지지 않기.   

- 평일 미사 참석해 보기.

 나와 이웃과의 관계:

절제와 절약으로 나눔의 삶 실천하기

- 절제를 통해 이웃에게 나눔 실천하기. 

- 타인에 대한 험담을 절제하고 칭찬과 

  사랑의 말 나누기.

- 쉬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하느님의 자녀인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기

- 나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칭찬해보기.

- 음식물을 버리지 않기.

- 일주일에 한번 휴대폰 및 TV시청을 

  30분 줄이고 묵주기도 바치기.

제13권 671호
2022년10월16일(다해)



를 지키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말씀입니다.3,14─4,2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 알렐루야.

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1-8

 봉헌 성가 340 (봉헌)

 영성체송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

신다. 주님은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 먹여 살리신다.

 성체성가 151 (주여 임하소서)

 파견성가 6 (찬미 노래 부르며)

 오늘의 묵상

  하느님께서 과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응답도 없는

데 계속 기도해야 할까? 그냥 포기해 버릴까?’ 하는 유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망설이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를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야말로 

‘불의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반전의 계기가 생깁니다. 그 고을에 

사는 과부 한 사람이 재판관을 자주 찾아와 올바른 판결을 내려 달라고 끈질기게 졸랐던 모양입

니다. 재판관은 결국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녀에 대

한 동정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신을 너무 귀찮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

가 끝까지 찾아와 자신을 ‘괴롭힐’ 것이 뻔하였습니다. 여기서 ‘괴롭히다’로 번역된 그리스 말 ‘휘

포피아조’는 본래 ‘눈 아래를 치다’ 또는 ‘얼굴을 때리다’라는 의미를 지닌 격투 용어입니다. 과부

의 끈질긴 청이 마치 재판관의 눈을 시퍼렇게 만들 정도의 심한 괴롭힘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향하는 논증을 펼치십니다.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임에

도 과부의 끈질긴 청에 결국 항복하고 들어줍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의로우신’ 하느님께서는 

과연 어떠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단언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녀들의 기도를 허투루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들어주

시리라는 강한 믿음과 함께, 주님을 계속 귀찮게 하고 괴롭혀 드려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님의 마지막 말씀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정천 사도 요한 신부)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반주
10월 16일

연중 제29주일
빅토리아 방영실 카타리나 한동호 아브라함 심재현, 한호진 한예진 수산나

나나이모 정영애 아녜스 조계숙 카타리나 박지성 이유빈 스텔라

10월 23일

연중 제30주일
빅토리아 변준섭 사도요한 원경순 글라라 한호진, 윤지황 한예진 수산나

나나이모 임종찬 요셉 임순복 데레사 박지성 이유빈 스텔라



▶ 예비신자교리, 유아세례, 첫영성체 신청

예비신자교리, 유아세례, 첫영성체, 성인세례를 원하

시는 가정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 유아세례- 수시 접수

▶ 성인세례식-수시 접수

신청서 접수: 빅토리아-강보녀 모니카
               나나이모-김미나 사라

▶ 어린이 첫영성체 및 예비자 교리

빅토리아 - 장소:Pope john hall

           시간:1:30~2:30 PM

   이성은-강한나(유), 최계홍-박찬욱, 김윤재, 송수진

   김정훈-김규리-김규빈(유), 최천-최우진.

나나이모 - 장소:트리니티 성당 교리실

           시간:2:30~3:30 PM  
    지민(예로니모), 김라엘(요안나마르크) 

    고귀한((가브리엘), 고예은(가브리엘라)

예비신자 및 첫영성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다음 주는 연중 제30주일 이며 전교주일이지만, 

다음 주 미사 전례는 전교주일 미사가 아닌 연중 

제30주일 미사로 봉헌 합니다.

▶ 2023년 본당 달력 광고 및 주보 광고
2023년 달력 제작 및 주보 광고를 신청 받습니다.

빅토리아-한동호 아브라함(총무님) (광고비-$ 200)

나나이모-김미나 사라(사무장님)

▶매일 미사 책 대금 $ 65
매일 미사책을 신청 하신 분들은 빅토리아-서승희 안젤

라, 나나이모 김미나 사라님께 지불 해 주시면 됩니다.

▶ 주일 학교

주일 미사 후 4시 10분부터 parish hall 에서 있습니다.

▶ 함께 기도해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본당의 모든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통한 건강을 얻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

  시오.

▶ 잊지 마세요!!! 

-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오후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을 

저희 공동체도 함께 지향을 가지고 봉헌합니다.       

(주모경을 바친 후에 다음의 기도를 바쳐주세요.)

“평화의 모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100만단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빅토리아 한인공동체와 빅토리아 교구의 발전과 우리

들의 가정을 위해 묵주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 596,473단   

 이번 주 :  665단     현재 : 597,138단

▶ 레지오 회합 

천사들의 모후 Pr-매주 월요일 8PM 

파티마의 모후 Pr-매주 화요일 10:00AM

본당 e-transfer 계정 안내

koreancommunity@rcdvictoria.org
▶ 교무금은…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새로운 은혜를

간청하면서, 교회를 통해 하느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천주교회법규 제2장 5절 157항-

▶ 10월은 묵주기도 성월 입니다. 

미사전 기도로 묵주기도 성월 기도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묵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개인적으

로 혹은 가족이 함께 묵주기도 바치는 것을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도문 안내 

10월 묵주 기도 성월-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우리들의 정성 (2022년 10월 9일)

빅토리아 봉헌금 

빅토리아 교무금( 2세대)            

$    250  

$    700  

나나이모 봉헌금

나나이모 교무금(  세대)

$    220 

$     

봉헌금 소계 $  1,170

감사헌금- $    

매일 미사 판매-유건선(2), 임종찬(2) $    260

주보, 달력광고-문창주 $    200

합    계 $  1,630

 

mailto:koreancommunity@rcdvictoria.org



